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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3. 8.(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尹, 부산저축은행 판결로 드러난 ‘대장동 브로커’봐주기 정황

○ 현안대응 TF,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판결문 공개, 대검 중수부(주임검사 윤석열)가 ‘대장동 브로

커 조우형’범죄 알고도 봐준 정황 드러나, 불과 3개월 뒤 예금보험공사가 조씨와 남욱 다시 고발 

○ 김승원 단장, “예금보험공사도 아는 범죄를 대검 중수부가 모른다는 건 불가능... ‘박영수를 선임

했더니 윤석열이 조우형을 그냥 봐줬다’는 김만배의 진술과 판결문 정확하게 일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 

대한 배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 분석한 결과, 당시 대검 중수부(주임검사 윤석열)

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였으나 불기소하고, 그 

후 3개월 뒤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 브로커 조씨와 남욱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대장동 브로커’봐주기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주임검사 윤석열)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의 관련 형사 판결문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약 

1년간 수사를 하였고, ‘벨리타하우스’(대표이사 남욱 변호사, 사주 조우형)와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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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가 관여하지 않은 캄코에어포트로의 10억원 대출금 송금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범죄사

실(조씨가 벨리타하우스의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80억원을 세움, 이솔트에 송금한 사실)은 모

두‘처벌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검 중수부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

다며,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때 이미 벨리타하우스 관련 범죄를 다 알면서도 일부러 기소하

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 판결문에 기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검 중수부(윤석열 주임검사)는 2011년 11월 대장동 브로커 조씨 등을 모두 불기소하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불과 3개월 뒤인 2012년 2월에 대검 

중수부가 기소하지 않은 브로커 조우형 씨와 대장동 사건 핵심 남욱 변호사 등의 범죄를 찾

아 고발하였다. 예금보험공사가 불과 3개월 뒤에 찾아내 직접 고발까지 한 조씨와 남욱 변

호사의 범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사기관이라 불린 대검 중수부(윤석열 주임검사)가 

놓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현안대응 TF의 김승원 단장은 “윤석열 후보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김

양 부회장이 당시 윤 후보의 중수부가 대장동 조씨 범죄를 ‘처벌가치가 없다’는 핑계

로 대놓고 봐주었다고 밝힌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 경찰도 알아낸 범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사권을 가졌다는 대검 중수부가 모를 수 없는 일로 알고도 봐준 것 아

닌가”라며,

  “‘박영수를 선임했더니 윤석열이 조우형을 그냥 봐줬다’는 김만배의 진술과 판결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 대출 범죄를 용인하고 비호한 

윤석열 후보는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